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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형상화

: 민주인권기념관에 민주화운동 역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그것에 비례하는 속도로 민주화운동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정립과 그 토대는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과거와 현재, 역사와 현재의 사이에 있는 

‘반(半)역사’라는 특징을 갖는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 역사를 넘어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담기 위해서는 

기존의 항쟁 중심의 나열적 전시, 고문 폭력에 치중한 재현적 전시라는 전통적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맥락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으로는 첫째, 지속성과 광범위성, 둘째, 희생과 헌신, 셋째, 공공성과 연대, 넷째, 시민참여와 

지지, 다섯째, 저항문화의 내재화와 참여문화로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조망하는 전시 기획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은 과거 영웅들의 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역사여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는 가장 나쁜 방법은 모든 것을 담는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의 경우 전시 대상을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 현장 등을 포괄하고 있다. 모든 전시대상이 연관되어 있지만 그것을 내용적 공간적으로 

잘 연관시키기는 쉽지 않다. 자칫 자료나 다양한 접근 방법을 나열함으로써 오히려 연관적 이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와 현재, 기념관의 안과 밖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